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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착착 진행
되고 있다.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1공구 입찰참여회사인 극동
건설 컨소시엄, 대림건설 컨소시엄, 한화건설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참석한 
가운데 지난 5일 청라국제도시 로봇타워에서 설계서 열람 및 입찰안내서 배
부 등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.

○ 제3연륙교 총 연장 4.67㎞ 가운데 2공구 청라측 구간(2.03km)은 공사비 
3,520억 원으로 2개사, 1공구 영종측 구간(2.64㎞)은 공사비 2,447억 원으
로 3개 업체가 지난 달 입찰 마감일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(PQ) 서류를 
제출, 유찰이 방지되면서 경쟁 구도가 성립된 바 있다. 

○ 제3연륙교 건설 공사는 지난해 말 착공한 공사용 물량장 등 우선시공분 성
격의 3공구(공사비 119억 원)를 포함, 3개 공구로 분할해 추진 중이다. 

○ 이에 앞서 청라측 구간(2.03㎞)으로 공사비가 3,520억 원인 2공구 공사는 
지난해 말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자 선정에 나섰으나 1개사 입찰 참여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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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찰 후 조달청과 수차례 협의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확대 등 조정을 
통해 재공고 됐다. 이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입찰
에 참여해 지난달 26일 입찰안내서를 배부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등 
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. 

○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공구는 오는 6월 29일, 1공구는 7월 6일 입찰서를 
제출받아 7월중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, 낙찰자를 선정한 후 3개월간 기술
제안 반영설계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해서 2025년 12월 
개통할 예정으로 있다.

○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“인천의 해묵은 난제이자 영종·청라국제도
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이 지난해 말 착공식에 이어 각종 
행정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”며 “제3연륙교가 오는 2025년 개통
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


